
1부: 오전 9:00, 2부: 오전 11:00                

  

Confession  

  

 

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 
요한복음 7:37-52 

 
  

3부: 오후 1:30  

  

Worship  

● 

● 

● ● 

1. 예수님의 애타는 부르심 
 
 
 
 
 
 
 
 
 
 
2.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 vs 부르심을 멸시하는 자들 
 
 
 
 
 
 
 
 
 
 
3. 혼자라도 걸어야 할 길 

● 



●  

● 

● 목회 편지 -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 주십시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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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표어

[신명기 33:29] 

● 네팔의 교회를 위해 생명샘교회가 기적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?

사진 속 부부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네팔 선교지의 한 목사님 부부입니다. 원래  
네팔 사람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 인도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. 그들에게 
큰 슬픔의 늪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를 갖기만 하면 유산을 한다는 
것이었습니다. 무려 네 번씩이나 유산을 했으니 그 슬픔의 크기를 가히 짐작조
차 할 수가 없습니다. 네 번째 아이마저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, 누군가가 전
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. 두 부부는 장순희 선
교사님의 남편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제자로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. 
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자 마자 가정에 기적이 임했습니다. 임신한 아이가 유
산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난 것입니다. 이후 이 부부는 아이를 잃었던 숫자
대로 4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.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더 큰 부르심에 응하
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것은 네팔에 가서 고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
것이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목사로서의 제 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. 
예수믿은 감격을 주체할 길이 없어 네팔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시
작했는데,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는 약 80명 가량의 성도들이 
있는 제법 큰 교회가 되었습다. 그리고 마침내 땅 하나를 빌려 작은 교회를 건
축하였습니다. 그런데 지난 장마 때 교회 지붕이 날아가서 장순희 선교사님께
서 지붕을 새로 할 수 있게 1천불을 지원했습니다. 그러나 얼마 안 지나 땅 주
인이 죽고 주인의 아들들이 터무니 없이 땅 렌트비를 올리는 바람에 건물을 두
고 보증금만 받은 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.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것이지요. 
성도 중 한 분이 헐값에 땅을 내어 주고, 교회는 보증금으로 땅을 사서 그 자리
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. 성도들이 짓기 원하는 교회는 2층짜리 건물입
니다. 1층은 주일학교, 오피스, 게스트룸 등으로 쓰이며, 2층은 예배당으로 
쓰일 예정입니다. 장순희 선교사님께서 다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모아두신 
3천불을 지원했지만, 총 공사비가 12,000불 정도 들기에 교회를 건축하기에
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. 약 80여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
유리하고 있는 것이지요. 
우리 교회에게는 이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. 우리 역시 예배당을 마련하
고 있는 시점입니다. 우리 역시 오매불망 새 예배당으로의 이전을 기대하고 있
지만, 혹시라도 교회 사용 퍼밋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역시 예배당 없이 유리하
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시점에 성도 수도 비슷한 교회인데다가 상황도 너
무나도 비슷한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. 하나님의 헤세드는 선순환
을 하는 것입니다. 헤세드를 받은 자는 헤세드를 베풀고, 헤세드를 베푼 자는 
다시 헤세드를 받게 됩니다. 저는 생명샘 교회가 이들에게 기적이 되어 주었으
면 합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. 


